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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디자인진흥원, 관내 대학교 6곳과 ‘AI 크리에이티브 챌린지’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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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역 6개 대학 17개 팀, 60여 명 참여
생성형 AI 기반 미래 상품 디자인 완성도 높여

대전디자인진흥원 이창기 원장(가운데)가 12일 AI 크리에이티브 챌린지’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대전디자인진흥원)

[충남일보 김현수 기자] 재단법인 대전디자인진흥원은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AI 크리에이티브 챌린지’를 열고 지역 디자인 인재들이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

한 미래상품 콘셉트 디자인을 선보였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디자인산업진흥사업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대전 지역 6개 대학(목원대·배재대·충남대·한남대·한밭대·KAIST)에서 총 17개 팀

60여 명이 참가해 ‘바이오헬스’, ‘첨단반도체’, ‘지능형 모빌리티’ 등 지역 특화 기술을 접목한 디자인 솔루션을 완성했다.

참가자들은 아이디어 구상에서 프로토타입 제작, 최종 발표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며 실전 경험을 쌓았으며 고상찬 삼성전자 디자이너·박현준 KAIST 교수·

김은영 홍익대학교 교수가 실무 관점의 조언과 피드백을, 송봉규 BKID 대표·김기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등 학계·산업계 전문가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디

자인 완성도와 사업화 가능성을 심층 평가했다.

심사를 거쳐 카이스트의 ‘루시’팀(여남규, 오세준, 주하진, 한승희)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이들은 AI 융합 바이오헬스 및 모빌리티 기술을 적용해 화재 시 유

독성 연기로 인한 질식 방지를 위해 유리를 흡착ㆍ절단하는 ‘인명 구조 드론’ 콘셉트를 제안해 심사위원들로부터 기술 이해도 및 사용자 경험 설계 역량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번 챌린지에서 수상한 팀에게는 상장과 함께 국제 디자인 어워드 출품 지원, 지식재산권 출원 및 사업화 연계 등의 후속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창기 대전디자인진흥원장은 “AI 크리에이티브 챌린지는 단순 공모전을 넘어 지역 산업과 디자인, AI 기술을 전략적으로 연결하는 실전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기획했다”며 “참가자들의 열정과 혁신 아이디어가 대전 디자인 생태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말했다.

대전디자인진흥원은 이번 챌린지를 계기로 AI 디자인 교육과 연구 지원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지역 디자인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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